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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
부서

공공택지기획과 담 당 자
∙과장 양희관, 사무관 정재원

∙☎ (044) 201-4505, 4441

보 도 일 시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정부는 충분한 주택공급을 통해 신혼부부ᆞ중장년층 등 

다양한 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.

 < 관련 보도내용(매일경제, 7.26) >

 ◈ 사전청약 ‘찔끔’ 배정에 ··· 중년층 뿔났다.

   - 중장년층이 유리한 가점제 7월 4,333가구 중 378 가구 뿐이며, 신혼부부 물량은 61.3% 수준

□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는 다양한 계층의 수요자가 안정적으로

거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입니다.

□ 이번에 사전청약으로 공급하는 유형은 모두 공공이 직접 건설 공급

하는 공공분양주택(전체 물량의 15~25% 수준)으로,

ㅇ 신혼희망타운 및 신혼부부ㆍ생애최초 특별공급 등 내 집 마련을 처음

시작하는 무주택 수요자에게 소형 주택이 중점 공급될 예정입니다.

ㅇ 물론, 공공분양주택에는 일반공급을 비롯해 생애최초ㆍ다자녀ㆍ

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등도 있어 중장년층 등 다양한 수요자에

게도 공급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.

□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는 민간이 건설하여 공급하는 민간분양

주택(40% 내외)도 추후 공급될 예정이며,

ㅇ 민간분양주택 가점제와 추첨제를 통해 무주택 실수요자인 다양한

계층에게 많은 기회가 돌아갈 것으로 예상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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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또한, 초기 자금이 부족한 세대가 내 집 마련이 가능하도록 새롭게

도입하는 공공자가주택(이익공유형 등)도 지구계획 변경 등을 통해

반영(5~10% 수준)하여 공급할 계획입니다.

ㅇ 아울러,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내에는 공공임대주택(35% 이상)도

충분히 반영되어 있어,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수요자도 장기간

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.

□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주거복지로드맵, 3기 신도시(수도권 30만호),

5.6ㆍ8.4대책 등 그간 발표한 공급정책을 착실히 추진하여 보다

많은 내 집 마련의 기회가 국민 여러분께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

하겠습니다.

이 보도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

공공택지기획과 정재원 사무관(☎ 044-201-4441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